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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한달이 되었다. 사망 158명, 부상 197명 이나 나온 말 그대로 참사였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2020 년 코로나 19 확산 이후 3 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보행로 폭이 4ｍ 안팎으로 매우 좁은 

구역임에도 현장 통제 및 통행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10 월 30 일부터 11 월 5 일 밤 24 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서울 도심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502 명이 사망했던 1995 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 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피해였다. 

이후 추모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 본론 1 

 

과연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을 방문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하고싶다. 

방문하는 것은 자유이며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물론 방문해서 조롱하거나 장난으로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 하지만 추모를 하기위해 방문하는것이나 이태원을 놀러가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비판 받을일이 아니며 추모를 위해 방문하는 것은 칭찬받아야할 일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가량이 흘렀지만 이태원 거리는 여전히 무거운 적막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참사의 현장, 슬픔과 애도의 거리를 위로와 기억의 거리로 바꾸려는 시민과 상인들이 늘고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면서 미약하게나마 이태원 거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참사 이후 이태원 일대 상인들은 추모를 위해 영업을 중단했다. 한달여가 지나고 대로변 가게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지만, 현장 근처엔 문을 닫은 가게들도 적지 않았다. 아예 내부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게도 눈에 띄었다. 문을 연 가게 역시 매출은 바닥을 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의 

매출은 참사 이전(10월 4째주)과 비교하면 11월 2째주에 최대 60% 이상 줄어들었다. 

 

“함께 하고 잊지 않겠다…‘일부러’ 이태원에 왔습니다” “함께 하고 잊지 않겠다…‘일부러’ 이태원에 

왔습니다” (edaily.co.k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28099&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189&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193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016663252998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0166632529984&mediaCodeNo=257&OutLnkChk=Y


상인들의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추모를 겸해 이태원을 찾으려는 시민들도 나왔다. 이들은 이태원이 삶의 터

전인 사람들도 있는 만큼 끔찍한 참사의 공간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문을 통해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이태원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근처 상인들이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으며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살아가고있

다. 나는 오히려 방문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추모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주변 상권들이 죽어가고있으며 상인들이 힘들어지고있다. 

상인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태원에서 1년 반요 멕시코 음식점을 운영해온 C씨는 “국가

애도기간인 지난 5일 이후에도 열흘 가까이 영업을 쉬었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많은 

생각에 혼자 시달리곤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이 곳

에서 삶을 꾸려가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찾아주는 이들이 있을 때마다 희망을 느끼고 힘을 받게 되는 

만큼 이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C씨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이태원파출소 경찰 등에 직접 만든 타코 등을 

전달하며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약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태원 일대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용산사랑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지원한

다. 

나는 이 글을 보는 모두가 방문하여 상권살리기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모를 이제 그만해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22일 <한

겨레>에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공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다.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강제철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구청은 추모공간

에 놓인 국화·메모지·음료 등을 치워달라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에 “추모 인파가 줄고 자연스럽게 추모공간이 축

소되어 종료될 때까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모두 추모하는 분위기에서 굳이 항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도 추모가 길어지면서  

다른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추모장소가 어떤 피해를 줬으며 어떤 불편함을 안겨

줬는지 이해할수없다. 물론 언제까지 이태원 방문을 피하려하고 언제까지 언급을 안할순없다. 

 

유일하게 남은 참사 추모공간 ‘이태원역 1번출구’ 유지한다 

유일하게 남은 참사 추모공간 ‘이태원역 1번출구’ 유지한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8351.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8351.html


3. 본론 2 

.이태원이 좁다면 좁을 수 있고 넓다면 넓다고 말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정말 안타까운 

압사사고가 일어났지만 이태원 전체를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라는 것은 부정할 수 명확하지만 이태원 전체를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이태원 모든 곳을 가기는걸 힘들게 하는 것이 옳은 추모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태원 참사라는 이유로 이태원의 이미지를 더 이상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태원의 상권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며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태원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서라도 이태원 전구역을 

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태원 참사가 아닌 거리의 지번인 

119-3 참사 혹은 참사발생일인 10.29 참사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태원 참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된다면 모든 이태원 거리의 이미지가 참사가 일어난곳으로 기억될것이고 

그렇다면 이태원 자체를 피하는 시민들이 늘게될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일부 몰지각한 언론은 사건 자체보다 마치”MZ 세대가 괜히 이상한 거 

따라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의 의도로 읽혀서 세대갈등 유발하기 딱 좋은 기사를 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매일신문에서 온라인상 SNS 상으로 "NO 할로윈"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정작 이미지가 확산되었다는 온라인의 출처조차도 밝히지 않은 데다,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봐도 저 문제의 기사가 최초 출처로 의심될 뿐 정작 저 이미지를 

사용하는 SNS 는 보이지 않기에 해당 언론사에서 자작한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물론 2030 세대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세대가 문제인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2030세대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있어서 일어난 참사는 전혀 아니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잘못이 아닌 사고인것이다. 

 이태원 압사 사고 - 나무위키 (namu.wiki) 

 

  

https://namu.wiki/w/MZ%EC%84%B8%EB%8C%80
https://namu.wiki/w/20%EB%8C%80%20%EA%B0%9C%EC%83%88%EB%81%BC%EB%A1%A0
https://namu.wiki/w/20%EB%8C%80%20%EA%B0%9C%EC%83%88%EB%81%BC%EB%A1%A0
https://namu.wiki/w/%EC%84%B8%EB%8C%80%EA%B0%88%EB%93%B1
https://namu.wiki/w/%EB%A7%A4%EC%9D%BC%EC%8B%A0%EB%AC%B8
https://namu.wiki/w/%EC%9D%B4%ED%83%9C%EC%9B%90%20%EC%95%95%EC%82%AC%20%EC%82%AC%EA%B3%A0


4. 결론  

나는 이태원 방문을 적극 찬성한다. 방문을 하지 않을이유가 없고 방문한다고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많은 시민들이 이태원을 방문해서 상권도 살리고 추모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